
디모데후서 개관 

 

1. 개요 

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최후의 서신으로, 복음을 위해 달려온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

눈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목회적 유언입니다. 핵심은: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

말고, 끝까지 견디며 전하라! 

 

2. 저작 연대 

• AD 66~67 년경, 

•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 중일 때,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 순교 직전에 기록된 

것으로 추정됩니다. 

 

3. 저자 

• 사도 바울 

• 서신 전체에 걸쳐 감정의 진폭이 깊고, 절친한 개인적 언어와 신학적 명확성이 

조화를 이룹니다. 

 

4. 기록 목적 

-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을 이어갈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며 

- 박해와 고난 중에도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고 

-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와 불경건함에 대처할 지혜를 주며 

- 자신의 순교를 앞둔 고백과 소망을 담아 남긴 영적 유서입니다. 



 

5. 단락 구분 

구분 내용 

1장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: 사역자의 정체성과 담대함 

2장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자세: 고난, 분별, 훈련 

3장 말세의 모습과 말씀 중심의 삶 

4장 마지막 유언: 순교의 고백과 부탁 

 

6. 중심 메시지 

“너는 말씀을 전파하라.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…” (4:2) 

“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…” (4:7) 

핵심 메시지는: “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달려가라.” 

 

7. 신학적 이슈 

① 고난의 신학 

•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고난의 영광이다(1:8). 

• 바울의 감옥 생활과 순교적 언급은 신자의 고난 참여 개념과 연결. 

② 말씀의 권위와 충분성 

•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, 책망, 바르게 함,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(3:16). 

• 종말의 혼란 속에서 말씀 중심의 사역이 강조됨. 



③ 말세의 징조와 교회의 타락 

• “말세에 고통하는 때”가 이르며,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남(3:1–5). 

•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시대적 분별력 필요. 

④ 제자도와 전수 

•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라고 당부(2:2). 

• 이것은 제자 훈련과 교리 전수의 핵심 원리가 됩니다. 

 

8.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디모데후서 해석 

①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 

• 3:16–17 절은 성경 영감설과 충족성(Sufficiency of Scripture)의 기초 구절로, 

개혁주의 신학의 성경 중심성을 가장 강력히 증언하는 본문입니다. 

② 목회자와 설교자의 소명 

• “말씀을 전파하라… 책망하며 경책하며 권하라” (4:2)는 명령은 개혁주의 강해 

설교 철학의 기초입니다. 성경의 전체 counsel 을 전하는 일은 설교자의 본질적 

사명입니다. 

③ 고난 속 견인(堅忍)과 순교의 영성 

• 개혁주의는 성도의 견인,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

강조하는데, 바울의 “믿음을 지켰으니” 고백은 이 진리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

사례입니다. 

④ 복음 전수의 모델 

• 디모데후서 2:2 는 교리 교육과 제자 양육의 모델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서도 

강조되는 사역 전수의 핵심 구절입니다. 

 


